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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호경

2. 평화의 기도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음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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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 묵상 -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마르 6,6-9)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
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
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
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 말씀을 읽은 후 진행자는 청년들이 말씀내용을 묵상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주세요.

4. ‘부모와의 이별’에 대해 읽고 함께 나눠요.
1.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 구절은 무엇인가요?
2. 그 복음 구절에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3. 그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앞의 4번 내용을 읽은 후 나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세요. 

  
이후 청년들이 함께 나눔 질문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
해주세요.

5. 활동하기
-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 구절이나 자신이 품고 싶은 말씀을 정해서 지니

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기

6. 청년의 기도
- 뒷 장에 ‘청년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7. 성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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